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＂분리불안 짖음, 반복훈련 통해 보호자가 돌아옴 인지시켜야＂

분리불안으로 개가 짖는다면 반복 훈련으로 주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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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시간 반려견의 짖음의 이유 중 영역 보호에 대한 짖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배웠다면 오늘은 분리불안 때문에 
짖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.

먼저 '분리불안'이란,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분리될 것으로 예상할 때 불안함을 크게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.

분리불안의 경우 다른 잘못된 학습으로부터 발생한 2차 문제행동보다 위험하다. 분리불안을 겪는 개들은 불안함을 벗
어나기 위해 파괴, 구토, 식욕 상실, 짖음 등을 통해 표현한다.

그중에서도 짖음 행동의 경우 보호자가 일상생활 중 제약을 받게 된다. 불안해서 시작된 짖음은 외로워지거나 화가 날
수록 짖음이 심해져 악순환이 계속된다.

분리불안 교육에 앞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. 분리불안과 고립 장애, 스트레스 반응을 심리적인 요인이 크기 
때문에 원인을 혼동할 위험이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, 증상을 체크해야 올바른 교육을 진행할 수 있
다. 잘못된 원인파악은 문제행동을 심화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.



분리불안으로 인한 짖음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문제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? 분리불안의 원인은 보호자의 잘못된 행
동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80% 이상이다.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 스스로가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하고 행동.습관에 대해 
먼저 변화해야 한다.

교육의 첫 시작은 같이 있는 공간에서 멀리 떨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. 침대, 소파, 거실 등에서 한 걸음 떨어지는 
것부터 시작한다. 한 걸음 물러섰을 때 반려견이 잘 기다린다면 그다음부터 두 걸음, 세 걸음 거리를 점점 늘려간다. 
아이가 기다렸을 때마다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보상해줘야 한다.

같은 공간에서 멀어지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공간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자. 안방, 작은방, 베란다 등 집에 있는 모든 공
간을 활용한다. 보호자 혼자 방으로 들어간 뒤 문을 닫고 바로 열어서 확인을 시켜준다.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는 
불안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보호자가 다시 나타남으로서 짖지 않은 행동에 대한 칭찬이 된다. 마지막으로는 현관에서 
드나들며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면 된다.

문을 닫은 후 바로 열어서 확인 해주는 교육이 끝나면 공간을 분리하는 시간을 늘리는 과정이 필요하다. 1초에서 시작
한 교육이 1분, 10분, 30분 반복적으로 교육해 반려견이 견주가 문밖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다시 돌아온다는 확신을 
갖게 되면 안정을 찾게 된다.

교육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외출할 때와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야 교육 효과가 나타난다.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
은 시각적인 변별 능력이 유난히 뛰어나다. 그러므로 보호자가 외출 시 착용하는 복장과 소지품 등이 마지막 교육 과
정에서 사용돼야 한다. 반려견은 외출할 때 보호자의 복장과 소지품 등을 보고 보호자가 사라지는 신호로 보고 불안감
을 느끼기 때문이다.

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에도 보호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확신을 줘야하므로 외출 복장으로 위
와 같은 반복 훈련을 재연해 그 신호를 바꿔준다.

 '분리불안에서 오는 짖음' 또한 여러 문제행동과 마찬가지로 반려견이 원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사람이 제공한 과잉보
호에서 온 문제라고 생각한다. 울부짖음으로 인한 소음과 민원 걱정에 앞서 내가 원인 제공한 문제 행동을 노력으로 
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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